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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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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건강권쟁취 총파업 돌입, 네티즌·시민 지지 쇄도

네티즌·시민들이 민주노총 국민건강권쟁취 총파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된 표정이다.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응원글이 쇄도하

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보수언론인 조중동에 속아 민주노총 파업을 사안시했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이 속

았고, 이제 국민촛불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네티즌들은 또 "민주노총 총파업 배후는 바로 촛불"이라며 "오만과 독선, 부패와 폭력으로 찌든 이명박정권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왜

곡보도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이 없어질 때까지 힘모아 싸우겠다"고 말한다.

'노동과세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네티즌과 시민들 반응을 엮어 몇 차례 나눠 연속 게재한다. 네티즌·시민들과 민주노총이 굴

절없는 직접소통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역량을 모으고 강화하기 위해서다.

첫 글을 소개드린다. 다음은 네티즌 '파란해별' 씨가 "네티즌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싣는 방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노

총 총파업투쟁을 힘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ont color=red><b>■네티즌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싣는 방법</b></font>

<font color=darkblue>그간 조중동은 갖은 농간으로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일명: 파업)을 행사하면 무조건

“경제를 해친다” “강성노조가 문제다” “파업공화국이다” “귀족노조다” 심지어는 “빨갱이들이다”까지 등등 온갖 악선전으로 노동자들

생존을 짓밟으면서 기업주들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조는 파업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 노동조합 파업은 시민들이 악선전에 노출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호의적이다. “어차피 살려는 파업이고 언젠가 나도 파업을

하게 될 텐데 서로 좀 불편해도 참지”라고 하면서 운송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먼 거리도 걸어가는 등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썩어빠진 언론과, 보수단체, 한나라당, 경찰들, 정보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파업을)공권력으로 두드려 잡아왔다. 지

금 시민들에 대한 경찰(소위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행위는 노동조합 투쟁ㅡ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ㅡ을 때려잡으면

서 이룩한 체계와 지휘계통, 물리력행사 방식, 선무방송, 주동자 색출, 추적과 검거, 압수와 수색 등이 그들만의 쌓인 ‘노하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동조합 생존권투쟁, 아니 국민들이 만든 한 조직인 노동조합 투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b>모든 노동조합에 칭찬과 격려로 힘을 실어 주자.</b>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홈피, 의견글, 댓글) , 격려전화, 집회현장에서 박수보내기, 이것만으로도 노동자

들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b>노동조합 투쟁(파업 등)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게 된 매를 먹이자. </b>

노동조합을 단지 ‘지들 밥그릇만을 위한 이익집단’인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공작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으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들 수 십명이 수배, 구속됐다. 한미FTA 해악에 대해서는 다 알 것이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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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세력들을 혼내야 한다.

<b>파업을 하지 않거나 미적거리는 곳에 항의하자.</b>

점잖게 혹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부담스러워 한다.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면 된다. 사실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일명 어

용노조인 경우나 눈치를 많이 보는 노조집행부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노조에게도 자극을 줘야 한다.

<b>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싣자.</b>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젊은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하기 힘들다. 사업주들이 기업을 해외공

장으로 빼내고 한편으로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거나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채용하고 간부들을 대열에서 떨어뜨림과 동시에 노동조합

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미래를 봐서도 걱정

이다. 자신과 가장 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 거룩한 국민행등을 한순간이라도 등한시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명박정권

과 뉴라이트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까운 노동조직에 가입하자.

노동자들이 뭉칠 때 언제나 역사는 진군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노동조합 힘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2008년 촛불항쟁이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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